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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술인 자립지원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사업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인 지원자가 모두 응모하였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은 창작활동을 위한 대관료 지원사업인 만큼 대관 이외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분야를 중복 지원한 경우,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이전 혹은 다른 분야 지원에 여러 차례 활용되어 작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심의

위원은 제출된 활동계획서가 예술활동에 기반한 대관 공간의 활동계획에 충실한지, 계획 실현의 

가능성은 충분한지,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심과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세부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많은 지원자가 기본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성실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역사회에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 공간에 목마른 예술인에 비해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를 여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창작활동 공간은 예술 활동이 배태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번 창작공간 대관 

지원이 여전히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술 생태계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많은 예술인 지원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이번 사업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항해하는 데에 적으나마 따뜻한 

격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